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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 소방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융합적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을 위한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충청남도에서근무하고있는 소방공무원 391명으로 설문지를통해직무스트레스, 감정노

동, 회복탄력성, 정신건강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과 정적 상관관

계가있었고, 회복탄력성과부적 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정신건강은 직무스트레스(직무불안정, 보상부

적절, 직장문화),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에의해 56.3%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바탕으로 소방공무

원의 정신건강을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고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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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job stress, emotional

labor, resilience, mental health and to determine the influences on mental health in firefighters. The

participants were 391 firefighters in Chung-Nam and some variables related to job stress, emotional labor,

resilience, mental health were measured using reliable instruments. Ther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of mental health with job stress, emotional labor an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resilience.

Among predictors, job stress(job insecurity, lack of reward, occupational climate), emotional labor,

resilien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mental health. Mental health programs to decrease job

stress and emotional labor, and to enhance resilience are essential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firefi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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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소방공무원은각종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출동 및 구조구급활동에 임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훼손이 심한 사

체나 절단된 인체의 일부를 목격하기도 하고, 위험한 사

건현장에서자신이나동료가부상을당하거나죽음에직

면하는경험을하게된다[1]. 이러한외상의사건들은일

상생활중에도불면이나예민함, 불안, 흥분 등을경험하

게하고[1] 우울증이나알코올사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이환되기도 하며 이는 은퇴 후

에도 지속될 수 있으므로[2,3]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의직무는예측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 재

해사건들에대해대기상태로있다가갑작스러운호출에

의해출동하게되며, 사건현장에서의업무처리과정도긴

급을요하기때문에직무스트레스가동반된다[4,5]. Kim,

Kim과 Ahn [6]은 현장직 소방공무원의 19.2%가 우울증

상을 보이는데 이는 일반인구집단이나 일부 직장인보다

높은수준이며, 우울증상이직무스트레스와연관성이있

음을보고한바있다. 그리고, Lee, Cho, Hwang과 Seo[7]

는 소방공무원들의직무스트레스와우울, 자살생각이정

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소방공무원들

의 정신건강이 사건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외상사건

뿐아니라직무스트레스와도관련이있음을시사하는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스트레스와 충격 상황 안에서 평

정심을유지한채사고를수습하고피해자들을구조해야

하며,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안전감을 주어야 하기 때문

에높은수준의감정노동이요구된다[8,9]. 최근에는고객

지향적인 대민서비스의 제공이 공공서비스 정책으로 활

성화됨에 따라 긴급한 상황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자신

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고, 때로는 시민들의 무리한 요구

에도친절로응대해야하기때문에직무수행과정에서감

정을 관리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다[10]. 감

정노동은 직무만족도[8]와 조직몰입[11]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12] 관리

되어야 하는 주요 요소로 보여진다.

이와같이소방공무원들은감정노동이요구되는환경

에서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정신건강을

위협받고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이러한부정적인영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

하다. 최근의 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회복탄력성이란, ‘어려움이나재난을성장의경험으로전

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13]으로 소방공무원의 직

무스트레스를감소시키고우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

정신질환의 이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4,15].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다

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

로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과 정신건강[1,2.3] 또는 직무

스트레스를중심으로진행되어왔으며[4,5,6,7] 특히감정

노동 관련 연구는 초기단계로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소방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이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을확인

하고이들변수간의융합적관계를파악함으로써소방공

무원을 위한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

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정신건강
정신건강이란인간이자신의잠재력을깨닫고, 일상생

활스트레스에적응적으로대처할수있으며,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자신의일을할수있고, 자신이속한지역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상태를 의미한다[16]. 이와 같

이 ‘정신이건강하다‘는것은단지정신질환진단받지않

은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업적·사회적

역할들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거나 자신

이나 동료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공포나 불안을 경험하고 구조구급활

동을 마친 후에도 악몽을 꾸거나 외상사건이 반복되는

듯한경험을하기도한다[1]. Cho와 Park[2]은 경기도소

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연구한 결과 29.1%가 우울군,

13.1%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고위험군에속하며우울수

준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있고, Ryu[17]는 소방공무원의다양한외상경험은불

안을 초래하는데,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자살 사고

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위험군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회복탄력성간의 융합관계 381
대한조기발견과적극적인치료적개입이필요하다고보

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정신건강에 사

회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란, 업무현장에 특정되어 근로자에게 잠

재적으로긴장상태를초래할수있는직장내의모든스

트레스 요인을 의미하며 근로자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18]. 소방공무원의직무는위험을동반하고긴장을초

래하는데, 뿐 만 아니라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재

난·재해 사건들에 대해 대기상태로 있다가 갑작스러운

호출에의해출동하게되며, 사건현장에서의업무처리과

정도 긴급을 요하므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4,19]. Moon[5]은 소방공무원들의 86.9%가 잠재적 또는

위험 스트레스집단에 속해있음을 보고하며, 소방공무원

들의스트레스는개인의취약성때문이아니라업무량의

과다, 기준이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업무상의 역할 혼란

등 직무특성과 연관성이 높음을 보고하였고, Lee와

Lee[4]는 직무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 타인이나 직무의

역할상관계가모호할때나동료들간에갈등이있을경

우직무스트레스수준은높아지며, 직무스트레스가높을

수록조직에대한몰입도가감소함을보고하였다. Cho와

Park[2]은 소방공무원의 34.5%가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군이며, 23.7%는 음주사용장애군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수수준과 연관성이 높음을

제시하며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에의

몰입을방해하고음주사용장애등의정신질환으로이환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3 감정노동
감정노동이란고객의기대나사회적으로바람직한것

으로 여겨지는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내면화하고 표현하

는 것으로 교환가치를 지닌 노동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20].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직무 범위를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시키며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

고[21], 조직은 성과향상을 위해 친절이나 미소 등의 긍

정적인 감정들을 고객들에게 표현하도록 규칙을 설정하

여구성원들간에공유해왔다[22]. 이러한사회적분위기

는 민간부문의 서비스직종 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까지

확장되어 공무원들의 대민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추세이다. 공무원들은시민들을위한봉사자로서의

암묵적인압력을받으며, 시민들의만족도를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고객 중심의 의도

된 감정을내면화하고, 표현하고자노력한다. 그러나, 다

양한 상황에서 시민들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공무원들에

게때로감정불일치나괴리가초래되는데감정을관리하

기위한노동은장기적으로직무만족도나조직몰입에부

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공무원들의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23].

특히 소방공무원은 다양한 생활안전분야 뿐 아니라

재난및처참한사고현장에서도자신의감정을조절하며

사고를수습하고피해자들을구조하고 피해자나가족들

에게 안전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감정노

동이요구되고있다[8, 9]. Cho, Ryu와 Lee[8]는내근직과

현장직 소방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을 감정노동빈도, 감정

표현주의정도, 감정표현 다양성, 감정부조화의 4가지 요

인으로 구분하여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비교한

결과 현장직 소방공무원들이 내근직에 비해 감정노동의

수준이 높으며, 감정노동의 빈도가 높고 감정부조화가

클수록직무만족도가감소함을보고하였다. Joo[11]는내

근직 소방공무원은 감정부조화가 클수록 조직몰입이 감

소하고, 현장직 소방공무원은감정노동의빈도가많을수

록 조직몰입이 감소함을 보고하며 소방공무원들의 조직

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Park과 Kim[24]은

소방공무원의 감정노동이 심할수록 조직몰입이 감소하

게 되는데 군무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관심과 업적에 대

한 가치인정, 능력발휘에 대한 지지 등의 사회적 지원이

감정노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

고하였다.

이와같이소방공무원의직무는감정노동을요구하며

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나 관련 연

구가미비하므로본연구에서는정신건강에영향을미치

는 주요요인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2.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란, 어려움이나 재난을 성장의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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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의미한다

[13]. 최근에는 소방공무원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

스와정신건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임을

검증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Choi[14]는 소방공

무원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

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고하며, 부정적 사건이나 정서

를 경험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이 높다면 적응적으로 생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Song[15]도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외상성스트레스에 노출

되지만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이환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

탄력성이소방공무원의정신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하

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인지검증하고자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연구의대상은충청남도의소방안전본부종합상황

실과 14개 소방서 구조대 및 안전센터에서 소방공무원

(화재진압대원, 구급대원, 구조대원, 행정부서)을 대상으

로 편의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윤

리적고려를충분히이해하고자발적인참여에대해서면

으로 동의한 자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1일부터 12

일까지 수행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398부 중에서 응답

이 미비한 7부를 제외하고 최종 391부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

3.2 연구 도구
3.2.1 정신건강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Jang[25]이 개발한 단축형

사회심리적건강측정도구를 Kim[12]이병원종사자를대

상으로 활용하였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4점 Likert

type의 18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점수가높을수록사

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Kim[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3.2.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Jang[26]이 개발한 한

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Kim[12]이 활용하였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4점 Likert type의 26문항으로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직무불

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역문항은역환산으로변환하였고, 도구개

발자가 제시한 방법을 통해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

하며 Kim[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 이었다. 하위영역별 Cronbach’s α는 물

리환경 .72, 직무요구 .75, 직무자율성결여 .50, 관계갈등

.68, 직무불안정 .41, 조직체계 .78, 보상부적절 .79, 직장

문화 .83이었다.

3.2.3 감정노동 
감정노동을 측정하기 위해 Morris와 Feldman[27]이

개발하고 Kim[28]이 번안하여 타당화 한 감정노동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5점 Likert type의 9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심한 것을 의미하며

Kim[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85이었다.

3.2.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ermen[29]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도구를 Kim[12]이 활용했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5점 Likert type의 1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Kim[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3.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 SPSS 22.0 Program(IB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빈도와백분율

을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Kruskal wallis

test, 사후 분석은 Duncan’s test를 이용하여분석하였다.

정신건강,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은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이들 변수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수들이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해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정신건강과 관련 있는 변수를

1단계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이들 변수로 인한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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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하였고 주요 관심변수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

인및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을 2단계로 회귀모형에투입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직무관련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391명으로 남성이 332명

(84.9%)로여성보다많았고연령은 30대가 172명(44.0%)

로 가장많았으며종교가없는대상자가 258명(66.0%)로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196명(50.1%)으로 가장많았

으며 계급은 소방사가 145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284명(72.6%)이 119안전센터에서근무하고있었다. 근무

형태로는 외근이 324명(82.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재직기간은 1-5년 미만이 202명(51.7%)으로 나

타났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by Characteristics  
                                         (N=391)

yr : year
US : Undergraduate school
EOC : Emergency Operations Center

4.2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직무스트레스, 감
정노동 및 회복탄력성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평균 24.15±8.36점 이었고 직무

스트레스는전체평균이 43.80±10.55점이었다. 직무스트

레스의 하위영역별로는 물리환경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가 58.95±21.99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무 불안정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31.68±16.6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감정노동은 2.89±.55점 이었고, 회복탄력성은

3.39±.51점 이었다<Table 2>.

<Table 2>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ntal 
Health, Job Stress,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N= 391)
Variables M±SD Min Max Range

Mental Health 24.15±8.36 3 38 0-54

Job Stress 43.80±10.55 0 73.70 0-100

physical environment 58.95±21.99 0 100 0-100

Job demand 49.88±16.67 0 100 0-100

Insufficient job control 46.00±14.47 0 100 0-100

interpersonal conflict 34.59±16.90 0 100 0-100

Job insecurity 31.68±16.69 0 75 0-100

Organizational system 46.42±15.22 0 100 0-100

Lack of reward 44.08±15.67 0 100 0-100

Occupational climate 38.33±18.96 0 87.50 0-100

Emtional labor 2.89±.55 1 5 1-5

Resilience 3.39±.51 1 5 1-5

Characteristics n (%)
Mental Health

M±SD t/F/χ2(p) Duncan’s
test

Gender
Male 332(84.9) 23.98±8.40 .980(.328)
Female 57(14.6) 25.16±8.26
missing 2(0.5)
Age(yr)
20~29 117(22.9)a 21.75±8.35 13.525(.004)** b,c,d>a
30~39 172(44.0)b 24.92±8.03
40~49 82(21.0)c 25.22±8.53
≥50 17(4.3)d 26.41±8.79
missing 3(0.8)
Religion
Yes 132(33.7) 24.07±8.08 -.131(.896)
No 258(66.0) 24.19±8.53
missing 1(0.3)
Education
High school 36(9.2) 24.89±8.26 2.746(.432)
Junior College 196(50.1) 24.55±8.46
US 149(38.1) 23.40±8.33
Graduate school 8(2.0) 25.75±7.98
missing 2(0.5)
Rank
Firefighter 145(37.1)a 22.89±7.63 5.202(.002)*** c>a,b
Fireengineer 118(30.2)b 23.22±9.17
Firelieutenant 92(23.5)c 26.80±8.10
Firecaptain 33(8.4)d 25.85±7.73
missing 3(0.8)

Department
EOC 2(0.5) 22.00±7.07 .677(.608)
Fire station 8(2.0) 26.63±7.01
Situation room 94(24.0) 24.60±7.86
119Fire house 284(72.6) 23.95±8.60
missing 3(0.8)
Service type
outside service 324(82.9) 24.13±8.54 1.617(.107)
indoor service 11(2.8) 19.91±7.45
missing 56(14.3)
Period of service(yr)
< 5 202(51.7)a 22.40±8.28 22.608(.000)*** b,c,d,f>a
5 - 9 71(18.2)b 25.35±8.27
10 - 14 50(12.8)c 27.23±7.36
15 - 19 25(6.4)d 26.00±8.63
20 - 24 40(10.2)e 25.30±8.31
≥25 2(0.5)f 34.50±0.71
missing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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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적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

건강의차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Table 1>. 정신건

강은 연령(χ2=13.525, p=.004), 계급(F=5.202, p=.002), 재

직기간(χ2=22.608, p=.000)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

타났다.

4.4 정신건강,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과 회복
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직무스트레스가높을수록(r=.64, p<.01),

감정노동이심할수록(r=.44, p<.01) 회복탄력성이낮을수

록(r=-.65, p<.01) 사회심리적스트레스가높고정신건강

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Matrix for Mental Health, Job 
Stress,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64** 1
3 .26** .53** 1
4 .35** .64** .53** 1
5 .19** .24** -.25** -.11* 1
6 .44** .64** .10* .25** .27** 1
7 .46** .61** .30** .35** -.04 .25** 1
8 .43** .71** .15** .33** .23** .48** .25** 1
9 .58** .76** .21** .36** .28** .55** .35** .65** 1
10 .48** .74** .31** .37** .03 .36** .45** .55** .47** 1
11 .44** .50** .33** .37** -.07 .24** .36** .35** .37** .44** 1
12 -.65** -.51* -.06 -.14* -.34* -.46** -.27** -.42** -.60** -.34** -.31** 1

1 Mental Health 7 Job insecurity
2 Job Stress 8 Organizational system
3 physical environment 9 Lack of reward
4 Job demand 10 Occupational climate
5 Insufficient job control 11 Emotional labor
6 interpersonal conflict 12 Resilience

4.5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이정신건강에미

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해위계적다중회귀분석을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 전 가정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

수들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상관계수는절대값이

.04에서 .76로 예측 변수들간의 상관성이 .80이하이었다.

또한,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585-6.391로모두 10이하이었

으며, 오차의자기 상관성에 대한 Durbin-Watson 통계

량이 2.016-2.056의 범위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

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므로회귀분석의가정을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0].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로 단변량 분석에서 정신건

강과통계적으로유의한관련성을보인변수들의영향력

을 통제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연령, 계급, 재직기간을

예측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직무관련특성중계급은가변수로전환시켜분석하였다.

1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3.553,

p=.004), 모형의 설명력은 3.2%이었다.

2단계로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을 추가

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33.346, p=.000) 모형의설명력은56.3%이었다. 정신건강

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변수는직무불안정,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으로확인되

었다. 그리고, 이들 변수의상대적중요도를살펴본결과

회복탄력성(β=-.417, p=.000), 직무불안정(β=.149, p=.000),

보상부적절(β=.142, p=.010), 직장문화(β=.112, p=.016),

감정노동(β=.108, p=.010)순이었다.

<Table 4> Regression Coefficients of Predictors on 
Mental Health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p) β t(p)
Constant 16.584(.000) 7.558(.000)

Age .062 .701(.484) .000 -.004(.996)

Rank

Fireengineer -.020 -.309(.757) -.052 -1.191(.235)

Firelieutenant .115 1.150(.0251) .028 .414(.679)

Firecaptain .008 .077(.939) .010 .141(.888)

Period of service .066 .523(.601) .001 .016(.987)

Job stress

Physical environment .072 1.664(.097)

Job demand .065 1.468(.143)

Insufficient job control .033 .831(.406)

interpersonal conflict .044 1.015(.311)

Job insecurity .149 3.650(.000)

Organizational system -.043 -.859(.391)

Lack of reward .142 2.585(.010)

Occupational climate .112 2.431(.016)

Emotional labor .108 2.604(.010)

Resilience -.417 -9.151(.000)

F (p) 3.553(.004) 33.346(.000)

Adjusted R2 .032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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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직무스트레스, 감

정노동, 회복탄력성의 수준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

하고이들변수들이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을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정신건강, 직무스트레스, 감정노

동, 회복탄력성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정신건

강은 24.15±8.36점이었는데, 이는같은도구를사용하여

정신건강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병원종사자(기사,간호사,

행정직,의사)20.18±7.84점[12]나 부산지역의 소방공무원

중구조대원 22.4±07.1점이나행정직 21.2±06.5점, 구급대

원 23.4±07.8점 보다[31] 높은 수준이다. 행정직에 비해

현장에서구급이나구조, 화재진압을하는소방공무원의

경우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31]

이는 현장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충격적

인현장을경험할수있기때문으로볼수있다[1, 31]. 본

연구의 대상자의 82.9%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

원이기때문에연구결과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생각되

므로현장직소방공무원의정신건강증진에대한대책마

련이 시급해 보인다.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43.80±10.55점으로 나

타났는데, 이 중 직무의 사고위험성 등을 반영하는 물리

환경 스트레스가 58.95±21.99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무요

구가 49.88±16.67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2007년

도에전국소방공무원 15000여명을대상으로직무스트레

스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직무요구 스트레스가 남성

59.7±16.0점, 여성61.1±17.2점으로 가장 높고, 물리환경

스트레스가남성47.0±15.8점여성49.2±16.5점으로보고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32].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

원은직무수행과정에서자신이나동료가부상을입는경

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상 또는 순직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33]. 또한,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신속한

출동’을 요구하는 사건 현장에서 수행되는데 특히 충남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 곳으

로지역에따라 10km이상의장거리를출동해야하는경

우가 있어 교통사고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임하

게된다[33,34]. 이러한직무상의특성이본연구대상자의

물리환경스트레스에반영된것으로보이므로신속한출

동 뿐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휴식부족이나 과도한

업무량등을포함하는직무요구스트레스가여전히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yu와 Lee[35]는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이들의 67%는 24시간 격일제교대근무를

하며월 360시간이상을근무하고있음과전국소방공무

원 1인이 담당하고있는 국민이 1,950명으로 현실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임을 보고한 바 있어 이러한 맥락

에서본연구결과를이해할수있겠다. 본 연구결과를바

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인

력충원, 편의시설등의여건마련등융합적인대책이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감정노동은 2.89±.55점으로나타났는데,

동일도구로 감정노동을 측정한 병원간호사 3.50±0.62점

[36]나 병원종사자 3.00±.53[12]보다는 낮았으나 소방공

무원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웠다. 소방

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저하

되고[8]조직몰입이 감소되므로[11, 24] 관심을 주목해야

할영역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의직무특성이대민봉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

다보니높은수준의감정노동이예측되지만관련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소방공무원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

를확장할수있는관련연구가활발히진행되어야할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3.39±.51점으로 나타났

다. 동일도구로 회복탄력성을 측정한 병원종사자

1.93±0.46[12]보다는높았으나소방공무원을측정한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웠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을 대

상으로한연구들은외상경험이나외상후스트레스[1,2,3],

우울[2,6,7], 직무스트레스[4,5,6,7]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

었고회복탄력성을포함하여다양한보호요인에대한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방공무원의정신건강에대한영향요인을파악

하기 위해 시행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회복탄력성, 직

무불안정,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감정노동이통계적으로

유의한영향요인으로나타났고이중회복탄력성이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우울을 낮추고[14],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이환되지 않도록 하는 주요 요인

[15]임을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회

복탄력성은스트레스환경에도불구하고이전상태를회

복하고더나아가성공적으로적응을할수있도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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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과정으로 개인의 기질적 특성 뿐 아니라 사회

적 지지나 신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신념, 희망, 의사소통기술및친사회적인태도등을포함

한다[37].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

강을유지·증진시키기위해서는스스로스트레스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노력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감

정이나 어려움 등에 대해 동료들과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소방공무원의회복탄력성속성에대한추후연구

를 통해 이해를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회복탄력성을 증

진할수있는프로그램이개발및적용되어야할것이다.

본 연구에서직무스트레스의하위영역중직무불안정

과보상부적절, 직장문화는정신건강의영향요인으로확

인되었는데이는자신의직업이나직무에대한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수록, 업무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내·외적

인보상이부적합할수록, 집단주의적이고비합리적인직

장문화일수록[38] 소방공무원의정신건강에부정적인영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무요구도, 직무불안

정과 직장문화가 소방공무원 우울의 예측요인임을 보고

한[39] 연구나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직무요구도, 직무불

안정, 관계갈등, 물리환경, 조직체계 순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Ha등[40]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하였다. 연구결과들이일관된결과를제시하고있지

않으나 공통적으로 직장문화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주요요인으로제시하고있다. 집단주의적이고비합리

적인 조직문화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직장 내 문화형성을

위해 소방조직 내 전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소방공

무원 조직 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결과 감정노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병원종사자[12]나 사회복지사

[41] 등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직종에서 감정노동이 정

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 소방공무원의 감정노동은 직무만족도[8]와 조직몰입

[11,24]과의 관계를탐색하는연구가진행되었을뿐정신

건강 관련 연구는 미비하므로 관련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에서는 이미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고정신질환으로의이행을예방하고수면장애및피

로를해소하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적용하고있다

[42,43]. 국내에서도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소방공무원

의 정신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고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소방공무원의정신건강을증진시키기위한

프로그램개발의이론적근거와실천적함의를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중직무불안정과보상부적절, 직장문화그리고

감정노동이정신건강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확

인되었고, 이는 정신건강을 56.3% 설명하였다. 소방공무

원의 정신건강은 소방공무원 자신 뿐 아니라 국민의 안

전과도연관성이있는영역이므로사회적인관심과융합

적인 접근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직무스트레스뿐아니라최근공공서비스부문

에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요인인 감정노동, 그리고 보

호요인인 회복탄력성을 포함하여 융합적 관계를 탐색한

최초의 연구임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

고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가일지역의소방공무원으로한정되

어있어연구결과를일반화할수없으므로지역과표본

을 확대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다양한 직종(간호사, 사

회복지사, 경찰공무원 등)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신건강의 수준과 관련요인에 대한 탐색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미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성이 검증되

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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